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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관미성으로 추정되는 평산 태백산성과 배천 치악산성 위치도 

(미육군공병대, 1952, <한반도 1:5만 지도>)

태백산성

치악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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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진강 이북 지역

임진강은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강원도가 접하는 두류산에서 발원

하여 연천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든다. 임진강은 양안에 수십 km에 

걸쳐 현무암 수직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를 제공

하고 있다.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밀려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고구

려는 임진강의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여러 성을 쌓아 전연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들은 이후 약 120년 동안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국경성으로 기능하였다.

임진강의 가장 하류 쪽에 있는 고구려 성은 파주 덕진산성이다. 이곳

은 하중도인 초평도가 교두보 역할을 하여 임진강을 건너기 수월한 곳

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 오아홀(烏阿忽)이었으며 신

라 효소왕 3년(694년)에 임진현(臨津縣)을 설치한 곳이다. 발굴조사 결

과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된 고구려 성을 신라가 수축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토성을 덧붙여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심광주, 2018).

덕진산성에서 동북쪽으로 11km 지점에 연천 호로고루가 있다. 호

로고루는 황해 감조(感潮)구간의 상류에 있다. 이곳은 걸어서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최남단 도하지점이었으므로, 한강 유역에서 개성을 지나 

금천-평산-황주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빠른 길이었다. 

호로고루는 이 길목을 통제하는 지점에 쌓은 삼각형의 강안 평지성

이다. 전체 둘레는 405m로 임진강 일대의 다른 보루들과 비슷한 규

모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호로고루는 고구려 야야홀(耶耶忽), 

또는 야아홀(夜牙忽)이라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호로고루라는 명칭은 

일대의 임진강을 호로하(瓠濾河)라 하였으므로 후대에 붙인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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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효소왕 3년(694년) 고구려 성곽을 수축하여 장단현(長湍縣)의 치

소를 설치하였다(심광주, 2019). 

발굴조사 결과 호로고루의 성벽은 고구려의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

되었으며, 중간벽에서 대성산성과 동일한 기둥홈이 확인되었다. 성내

에서는 고구려 초석 건물지와 집수시설, 치미와 연화문와당, 호자, 북

으로 사용하던 상고(相鼓)명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입지나 출토유물

로 볼 때 호로고루는 고구려 남쪽 전연방어체계를 관장하던 중심성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로고루에서 동북쪽으로 12km 지점에 당포성이 있다. 당포성 앞

의 당개나루는 적성에서 마전-토산-신계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당포성은 고구려 이사파홀(泥沙波忽)이라 

하였으며, 효소왕 3년 고구려 성을 수축하여 임단현의 치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심광주, 2019). 발굴조사 결과 당포성도 석축부의 중간

벽에서 기둥홈이 확인되었으며, 기저부와 내부는 판축하여 쌓고 외벽

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는 무등리1·2보루가 있다. 무등

리1·2보루는 연천에서 평산과 서흥, 황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위

치에 있다. 발굴조사 결과 무등리 1·2보루 역시 토심석축공법으로 구

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무등리2보루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고구

려 갑주와 단면 삼각형의 쇠뇌 화살촉, 다량의 탄화곡물 등이 출토되

었다. 

고구려 성곽은 임진강 상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강원도 철원군의 거성, 노기산

성, 만경산성, 삭령산성을 조사하였는데,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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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토되어 고구려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원군의 북편으로 이어지

는 강원도 이천군의 심동리산성과 성산고성도 고구려 성이라 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거성은 철원군 거성리에 있다. 서남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거성과 마

주하여 구룡천 남쪽에는 노기산성이 있다. 성은 저평한 구릉지의 능선

을 따라 쌓았으며 둘레는 900m이다. 돌과 흙을 섞어 쌓았으며, 성안에

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들이 출토되었고 북쪽에는 고구려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만경산성은 거성 북쪽으로 2km 지점의 만경산(해발 408m)에 있다. 

성 밑으로는 철원~이천 간 도로가 지나고 서남 방향으로 임진강이 흐

른다. 산성의 북쪽은 벼랑이며 서남쪽은 급경사를 이룬다. 성은 산봉우

리와 능선을 따라 쌓았으며 둘레는 450m이다.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

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표5	 임진강 유역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위치 규모(m) 해발(m) 특징

덕진산성 파주 600 82 기둥홈, 토심석축공법, 고구려 토기 

호로고루 연천 405 22 석심토축공법,기둥홈,고구려 토기,기와·와당

당포성 연천 450 27 석심토축공법,기둥홈, 고구려 토기, 기와

무등리1보루 연천 205 85 석심토축공법,고구려 토기, 기와

무등리2보루 연천 350 85 석심토축공법,고구려 토기, 기와

거성 철원 900 200 임진강 동편, 흙과 돌로 쌓음, 고구려 기와

만경산성 철원 450 408 임진강 동편,고구려 기와

삭령산성 철원 570 100 임진강 동편, 선조문・격자문 기와

노기산성 철원 400 140 임진강 동편, 고구려 기와

심동리산성 이천 600 172 임진강 서편, 고구려 기와, 막새

성산고성 이천 350 671 임진강 동편, 고구려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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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산성은 거성 남쪽 노기산(해발 140m)에 있으며 서쪽으로 임진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임진강을 따라 올라오는 적과 이천 쪽으로 

가는 길을 통제하는 데 유리한 지형이다. 성의 둘레는 400m 정도이며, 

그림8 철원 만경산성・거성・노기산성과 이천 심동리산성 위치도 

(미육군공병대, 1952, <한반도 1:5만 지도>)

만경산성

노기산성

거성

심동리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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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에 장대터와 건물터가 있다. 성안에서 노끈 문양의 붉은색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삭령산성은 철원군 삭령리의 임진강과 역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경기도 연천 방면에서 임진강 뱃길과 육로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좋은 위치이다. 둘레는 570m이며 성내의 건물지에서 선조문과 격자

문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심동리산성은 이천시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있다. 이 산

성은 황해북도로 통하는 길목에 있으며 임진강을 건너면 이천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벽은 산릉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쌓았으며 둘레는 

약 600m이다. 성내의 건물지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 조각과 막새

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성산고성은 강원도 이천읍 성산(해발 671m)에 있다. 이곳에서는 철

원까지 조망된다. 둘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740척이라 하였으므

로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약 350m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서는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이 나뉘

었다. 그런데 철원의 거성과 만경산성, 삭령산성, 노기산성 등은 모두 

임진강의 동안에 있어 임진강 상류 쪽으로 가면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

경이 내륙 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임진강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둘레 300~600m 정도의 보루급 성곽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의 규모가 작은 만큼 성내에 주둔하는 군사

들의 수도 수백 명 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중국 전연방어체

계에 속하는 요동 지역의 성곽에 비하여 대신라 전연방어체계에 속하

는 임진강 유역의 성곽은 현저하게 규모가 작다. 이는 당과 신라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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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위협에 대한 고구려의 판단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루급 성곽으로 남쪽 국경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662년 김유신이 수만 석의 군량미를 평

양의 당군에게 수송하러 가면서, 임진강을 건넌 이후에도 고구려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던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호로고루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 전연방어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가

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대규모 거점성은 평산의 태백산성이다. 호로고

루에서 태백산성까지는 직선거리로 47km에 달하고 있다. 하루나 하

루 반나절 정도의 이동거리에 해당한다. 

고구려는 보루 규모의 성으로 대신라 전연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신라의 대고구려 방어체계는 고구려와 현저하게 달랐다. 임진강 이남 

지역에 쌓은 신라 성은 파주 오두산성, 봉서리산성, 칠중성, 연천 대전

리산성, 옥계리성 등이다. 모두 둘레 1km 내외의 대규모 성곽이다. 임

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응하는 신라 성곽은 규모도 크고 

보다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가장 늦은 시기에 구축된 고구려 

성에 속한다. 대부분 임진강 유역의 전연방어체계가 구축되는 6세기 

중엽 이후에 초축되거나 수・개축된 성이다. 이 성들은 고구려 장안성

이 축조되는 시점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고구려의 가장 발달한 축성법

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밝혀내야 할 것은 한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과의 차이

이다.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성곽이 구축될 당시 임진강 유역에도 이미 

방어시스템이 정비되어 한강 유역 고구려 성에 대한 배후 거점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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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는지 아니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이후 임진강 유역을 중

심으로 방어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자료가 된다.

고구려는 임진강 이북 지역을 멸망 때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 중 덕진산성, 호로고루, 당포성 등은 수축되

어 신라의 군현성으로 재사용되었지만, 대체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

어 고구려 후기의 축성법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3.	임진강 이남 지역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1) 한강~임진강 유역

임진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방어체계는 매우 독특하다. 이 지역에는 

아미성과 태봉산보루, 도락산보루, 천보산보루, 수락산보루, 아차산보

루, 용마산보루 등 20여 개의 고구려 성곽이 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장단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감악산이 동서로 뻗으면서 길을 막고 

있다. 이곳에서 양주로 가는 방법은 감악산의 설마치고개를 넘거나 우

회하여 간파천로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간파천은 감악산과 마차산 

사이에 형성된 협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으로 이곳에는 375번 지방도

가 있다. 이 협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고구려 성인 아미성이 있다. 

이곳에서 375번 국도를 따라 9km 정도 가면 태봉보루가 있다. 이 

보루에서 남동쪽으로 도락산보루군이 연결된다. 양주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남북 간 교통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천보산맥이 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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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며 동서 교통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불곡산과 감악산, 도락산 등의 

높은 산맥과 지류 사이에 형성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성곽이 

구축되어 있다. 

천보산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사패산보루와 수락산보루가 

있다. 이곳에서 7.5km 지점에 봉화산보루가 있고 망우산보루로 연결

된다. 아차산과 용마산, 배봉산 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구려 

성곽의 밀집도가 높다. 

이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남북을 기본축으로 한 직선적인 배치양상

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둘레 200~300m 정도의 소규모 보루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은 1km 내외의 성곽이 방

그림9 한강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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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으로 분포하며 일정한 공간을 독립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신라나 

백제 성곽과 다르다. 또, 대규모 거점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예성강 이북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과도 다르다. 

이 지역의 고구려 성곽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라는 제한된 기간

에 구축되어 사용되었다.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전연방어체계나, 종심

방어체계, 도성방어체계와도 다르다. 성곽의 배치양상과 규모로 볼 때 

소규모 인력으로 거점을 확보하면서 유사시 기마병에 의한 신속한 공

격이 가능한 독특한 방어체계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루들은 군사작전을 위한 보급로 확보가 주목적일 수도 

있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간의 전투 시 

보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요 길목을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축조시점과 폐기시점이 명확하므로 6세기대 고구

려 성곽 축성기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고구려 후기의 축성법과 비교

하는 표준유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성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유

적들이다. 

465년부터 500년 전후까지 25년 정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주둔한 

고구려군이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여 아차산 일대의 보루를 축조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최종택, 2008). 이 지역 고구려 성곽의 축조와 경

영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진과 이후 백제의 한강 유역 진출에 대

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

고구려 보루가 밀집된 아차산 일원이 고구려 남평양이라는 견해도 

있다(최장열, 2001; 최종택, 2008). 아차산보루군과 배봉산, 용마산 보루

로 둘러싸인 장안평 일대에 남평양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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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과 장안평 일대의 평지에서는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보루들을 중심으로 거점방어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고고학적으로 새로운 근거

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강 이남 지역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 3만 군대를 이끌고 백제 한성을 공취하였다. 

고구려군은 계속 남하하여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

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백제가 점점 강성해져 

503년에 고구려의 수곡성(황해북도 신계)까지 진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안장왕이 529년 오곡전투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금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수왕 대 고구려 

진출 이후 백제가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 안장왕 대에 고구려가 다시 

한강 유역 일대로 진출했다는 견해도 있다(김영관, 2000; 장창은, 2014).

금강 상류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성곽은 안성 도기동산성, 세종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산성 등이다. 진천 대모산성, 세종 나성 등에

서도 고구려 토기편이 확인되었지만, 고구려 성곽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성 도기동산성은 안성천 남안의 해발 73m 야산을 중심으로 구축

되어 있다. 백제 토성과 목책이 있던 곳을 고구려가 빼앗아 목책을 설

치하였다. 목책은 구릉과 북동쪽 평지 구간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인되

어 전체 규모는 1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책은 남성골산성처럼 

2중 목책렬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목책렬의 하단에는 석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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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어 있다(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세종 남성골산성은 해발 106m의 야산 정상부와 평지를 아우르며 

구축되어 있다. 전체 규모는 700m 정도로 추정된다. 목책은 2열로 구

축되어 있으며, 목책렬의 간격은 3m 정도이다. 세종 남성골산성에서 

웅진성(공산성)까지는 직선거리로 24km에 불과한 근거리에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이 백제의 사비 천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손영종, 2000; 심광주, 2006) 

대전 월평동산성은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

이다. 일부만 조사되어 전체 양상은 알 수 없다. 조사단에서는 석축성

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책일 

가능성이 크다. 월평동산성도 성벽이 확인된 지점과 일대의 지형을 고

려하면 1km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성곽 밀집도는 한강 이북 지역보다 현저하

게 낮다.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던 몽촌토성에서 안성 도기동 산성까지

는 대략 80km 정도이며, 도기동산성에서 남성골산성까지도 약 80km 

거리이다. 대전 월평동산성은 남성골산성에서 약 30k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임진강에서 한강 유역은 보루와 보루 간의 간격이 300~500m, 

보루군의 간격이 대략 7km인 데 비하여 한강 이남 지역은 10분의 1 정

도로 밀집도가 낮아지고 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 고구려 성곽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성곽의 상대적인 밀집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정도로만 

성곽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모두 목책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짧은 기일 안에 구

축할 수 있는 목책 위주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점령지역이 고구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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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신광철, 2011). 

금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남성골산성이나 월평동산성은 5세기대에 

구축되었으며, 한강 유역에서 남하하여 설치한 군사거점이 아니라 5세

기 초중반 이미 안정된 영역화를 이룬 충주 지역에서 진출한 결과로 보

기도 한다(이정범, 2015). 그러나 충주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

지 않고, 한강 유역과의 중간지점인 안성에 도기동산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충주 지역에 별도의 고구려 세력이 있었음을 상정하기에는 아

직 고고학적 조사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존속기간이 길지 않았다. 입지적으

로도 백제 웅진성과의 거리가 24km에 불과하다. 월평동산성은 고구

려 유물이 빈약하고 성내에서 6세기 초중엽의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점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기세를 몰아 

금강 상류의 백제 영역 깊숙한 곳까지 남진하였지만 몇 년 이내에 백제

에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6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하는 아차

산 일대의 고구려 성곽 출토유물에 선행하고 있다. 연천 호로고루의 발

굴에서도 지상 성벽에 선행하는 목책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남성골산성 출토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고성산보루와 은대리성, 전곡리토성, 몽촌토성, 안성 도기동산

성은 같은 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가 금강 상류의 백제 지역까지 깊숙하게 진출한 사건은 문화

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축성법은 목책

도 있지만 토심석축공법을 특징으로 하는 석성이 주류를 이룬다. 니질

태토에 가로띠손잡이가 달린 고구려 토기는 백제 토기와 기형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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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그러나 사비기 백제에는 부소산성이나 나성처럼 고구려 양식

의 토심석축공법으로 쌓은 석축 성곽이 등장하고, 가로띠손잡이가 달

린 고구려계 토기가 출현한다. 이는 고구려의 남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려면 북한 지역의 고구려 성

곽에 대한 조사성과가 진전되어야 한다. 개별 성곽유적의 초축시점과 

수・개축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계별 관방체계의 변화양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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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갈석도군(碣石道軍)  99, 105, 106

강행본(姜行本, 姜確)  216

개모도군(蓋牟道軍)  84, 91

개모성(蓋牟城)  212, 215, 217, 221, 

222, 226, 277, 311, 326

개주(蓋州)  214, 231, 233, 277

개주~장하로  278, 311

거란(契丹)  14, 18, 343

건강(建疆)유적  261

건무(建武)  66, 123, 145

건안성(建安城)  205, 210, 213, 217, 

226, 231, 277, 311, 326

걸망성  274, 357, 358, 361

걸사표(乞師表)  62

경관(京觀)  145, 152, 165, 342

계민가한(啓民可汗)  55, 57, 60, 133

고개도(高開道)  133, 134, 136

고건무(高建武)  104, 320

고검지산성  264, 306, 309

고경(高熲)  45, 49

고대자산성  305, 310

『고려기(高麗記)』  170

『고려고기(高麗古記)』  172, 173, 178

고려성산성  278, 302, 311

고려성자산성(高麗城子山城)  231, 232

『고려풍속(高麗風俗)』  60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258, 261

고보녕(高保寧)  16, 24

고신감(古神感)  242

고연수(高延壽)  223~225, 229

고이산성  84, 214, 265, 307

고정의(高正義)  223

고창(高昌)  134, 138, 168, 203, 211

고표인(高表仁)  144, 145

고혜진(高惠眞)  223, 225, 229

곡사정(斛斯政)  113, 114

곽영(郭榮)  106

관롱집단(關隴集團)  53, 54, 64

관마장관애  262, 264

관미성  371, 376

광개토왕  270, 306, 354, 371, 377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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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릉비>  257, 282, 306

광록경(光祿卿)  245

『구당서(舊唐書)』  168, 173, 194, 202

국경지대의 종심방어체계  266, 267, 

269, 270

국남(國南) 7성  276, 354, 372

국내성(國內城)  218, 240, 260, 309, 

327

국지모(國知牟)  62

국지전  64, 83, 328

굴함진(屈含眞)  23

귀족연립정권  182~184

귀족연립체제  67, 69, 169, 183

글필하력(契苾何力)  222, 320, 321, 

329, 331

금산(金山)전투  331

기단식 판축공법  366, 368

기단식 판축토성  366, 370

기미체제(羈縻體制)  164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  277, 

314

김다수(金多遂)  206

김춘추  142, 185, 186, 207, 245

ㄴ

나당동맹  142, 143

나통산성(羅通山城)  266, 285

나합성  258

낙구창(洛口倉)  129

낙랑도군(樂浪道軍)  92, 99

낙양(洛陽)  59, 113

남생(男生)  171, 329

남성골산성  280, 390, 391

남성자고성  285

남소성(南蘇城)  269, 240, 268, 308, 

328, 330, 332

남소성전투  240

남소수(南蘇水)  308

남평양  280, 371, 388

낭랑산성  278

낭비성(娘臂城)  167

낭비성전투  169

내륙교통로  356~358

내주(萊州)  48, 82, 241, 320

내호아(來護兒)  66, 105, 106, 108, 

109, 113, 162

노기산성  381, 383

노동공원고성  307

노령산맥  262

노룡도군(盧龍道軍)  84, 105, 106

노변강(老邊崗)  166

노변강유적  336, 342

노변장관애  264

노하진(瀘河鎭)  58, 59, 83, 87, 94, 

99, 100, 102, 110, 111, 322

농안(農安)  287, 336, 340, 336

농오리산성  278, 358, 359

눈강(嫩江)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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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산성  357, 359

ㄷ

다미가한(多彌可汗)  235, 237

단문진(段文振)  85, 322

달두가한(達頭可汗)  55

답돈도군(蹋頓道軍)  105, 106, 113

당 고조(高祖)  135, 143, 147, 167, 

172, 189

『당서(唐書)』  173

당차(撞車)  220

『당회요(唐會要)』  209

당 태종(太宗)  153, 154, 170, 190, 

193, 204~208, 211, 216, 218, 

219, 221, 223, 228, 230, 231, 234, 

235, 238, 245, 325

대대로(大對盧)  67, 176, 183

대대로-막리지체제  183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  262

대릉하(大凌河)  27, 29, 83, 97, 99, 

110

대성산성  272, 364, 367

대야성(大耶城)  142, 143, 185

대야성전투  185

대양왕(大陽王)  169

대운하  125, 126

대진(大秦)  134

대천초소  262

대청하(大淸河)  233

대행성(大行城)  328

대현산성  276, 377

대형(大兄)  184

대흑산맥(大黑山脈)  277, 314

대흑산성  278, 313, 333

덕산토성  368

덕진산성  380

도기동산성  280, 389, 391

『도덕경』  189

도람가한(都藍可汗)  55, 56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체계  263, 267

도성의 방어체계  256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  181

독산성  373

돈화  287

돌궐(突厥)  13, 15, 17, 132, 145, 150

돌리가한(突利可汗)  22, 136, 137

돌지계(突地稽)  32, 50, 125

동단산성  285

동돌궐  55, 56, 124, 168, 343

동래(東萊)  82, 103, 109, 113, 208

동림산성  357

동부대인(東部大人)  177

동요하(東遼河)  315

동이교위(東夷校尉)  165

동이도군(東暆道軍)  92

동주성  359

두건덕(竇建德)  128, 130, 131, 133, 

134, 14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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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271, 282

두복위(杜伏威)  128

등소(鄧素)  188

ㄹ

라(邏)  51, 111, 310

류사룡(劉士龍)  85, 92

ㅁ

마가채산성  315

마문거(馬文擧)  219

마미성(磨米城)  311, 327

마선구(麻線溝)  261

마안산성  264

막리지(莫離支)  161, 174, 183

막하가한(莫何可汗)  23

막하돌(莫賀咄)  135

막하불(莫賀弗)  25, 34

만경산성  381, 382

말갈(靺鞨)  14, 18, 284, 344

망파령관애  264

망해돈(望海頓)  97

명광개(明光鎧)  139

목단강  287

목저성(木底城)  268, 240, 269, 308, 

328, 330

몽촌토성  387, 388

무려라(武厲邏, 武勵邏)  45, 71, 96, 

104, 111, 277, 310, 334, 318

무려성(武厲城)  71, 83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  127

ㅂ

박작성(泊灼城)  328

반질(潘垤)  24

발작(拔灼)  237

방언겸(房彦謙)  105

방원령로  373

방현령(房玄齡)  206, 244

배구(裴矩)  60

배세청(裴世淸)  145

배행장(裴行莊)  188

백마산성  278, 357, 358

백석산(白石山)  100, 103

백수성  372

백암성(白巖城)  113, 222, 227, 277, 

311, 326, 328

백암성전투  218

백제  140, 372, 376, 388~391

백치성  377, 378

번자개(樊子蓋)  115

범안귀(范安貴)  84

벽류하(碧流河)  242

변우산성  311, 327

별동대  82, 84, 87, 99~102, 104, 

105, 108, 113, 322

병주(幷州)  22, 136, 235

보덕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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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점시(普蘭店市)  242

보루(堡壘)  279~281

보장왕  167, 186, 239

복신(福信)  139

복주하(復州河)  313

본계~봉성로  278, 311

봉덕이(封德彛)  48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60, 170

봉세산성  375

봉역도(封域圖)  150, 164

봉황산성  278, 313

부거석성  282

부여강신(扶餘康信)  193

부여도군(扶餘道軍)  99, 105, 106, 112

부여부(扶餘府)  339

부여성  287, 331, 333, 336, 337, 339

부여의자(扶餘義慈)  141

부이강(富爾江)  264

북구관애  264

『북제서(北齊書)』  17

비담(毗曇)  245

비류수(沸流水)  268

비사성(卑沙城)  114, 210, 213, 217, 

243, 313

비아랍성  306

ㅅ

사리불설(俟利弗設)  135

사발략가한(沙鉢略可汗)  17, 22, 55

사이(四夷)  59

사패산보루  387

삭령산성  373, 381, 384

산상형 포곡식산성  309

산성방어강화설(山城防禦强化說)  153, 

215

산성연결방어선설(山城連結防禦線說)  

153, 214

산성연방선설(山城聯防線說)  333, 337

산성자산성  259, 266

산양독(山陽瀆)  126

산정식산성  309

살수(薩水)  100, 102, 321, 323

『삼국사기』  18, 31, 52, 149, 163, 

166, 168, 170, 172, 187

『삼국유사』  172, 173, 178, 189

삼도보동산성  307   

삼송산성  306

상리현장(相里玄奬)  139, 191, 204

새서(璽書)  26, 31~36

서돌궐  55, 136

서부대인(西部大人)  177

서안평(西安平)  314

『서역도기(西域圖記)』  60

서원랑(徐圓朗)  128

서해안교통로  356

석성(石城)  328

석호관애  262

선도해(先道解)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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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薛擧)  128, 130, 134

설만철(薛萬徹)  242

설세웅(薛世雄)  105, 106, 113

설연타(薛延陀)  138, 164, 171, 203, 

211, 234~236, 238, 239

설인귀(薛仁貴)  245, 331

성산산성(城山山城)  242

성자산산성  315~317, 333

성장립자산성  264

세군(細群)  171, 176

소부손(所失孫)  243

소선(蕭銑)  129

소예(蕭銳)  205

소우(蕭瑀)  115

소자하(蘇子河)  265, 306

소정방  320, 321, 329

손대음(孫代音, 孫伐音)  222, 320

송료대평원  336

송악군  376

송화강  285, 340

쇠뇌  98, 116

수(戍)  58, 310

수-돌궐 전쟁  58

수락산보루  387

수 문제(文帝)  22, 32, 45, 47, 54, 133

『수서(隋書)』  16, 61, 46, 53, 125

수성도군(遂城道軍)  84, 99

수암  233, 313

수양산성  276, 374

수 양제(煬帝)  44, 59, 60, 64, 70, 

81, 82~84, 87, 91~94, 104~108, 

110~115, 126, 129, 145, 154, 321

수예(收瘞)정책  152

수항사자(受降使者)  91, 93

숙신도군(肅愼道軍)  101

숙천읍성  276

습(霫)  14, 31, 50, 343

시필가한(始畢可汗)  115, 133~135

신개하(新開河)  264

『신당서(新唐書)』  170, 180, 202, 208

신라  62, 139, 142~149, 167, 185~ 

191, 206, 329

『신지비사(神誌秘詞)』  172

신성(新城)  84, 112, 213, 215, 218, 

221, 226, 262, 269, 308, 326, 

327, 330

신성도(新城道)  240

신성도군(新城道軍)  84

『신집(新集)』  66

실위(室韋)  14, 31

심광(沈光)  105

심동리산성  384

심양~본계로  311

12위(衛)  91, 92

쌍중방어장새설(雙重防禦障塞說)  33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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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차산  279, 387, 391

아파가한(阿波可汗)  22, 23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138

안시성  212, 225, 226, 228, 230, 232, 

233, 277, 311, 326

안시성전투  223, 232, 237

안시성주  185, 225

안주성  357, 358, 360

안학궁성  364, 366~368

안학궁지  272

알하하(嘎呀河)  284

압록강  97, 99, 102, 103, 278, 314

애하첨고성  274, 314

야아홀(夜牙忽)  380

야야홀(耶耶忽)  380

양둔(楊屯)  103

양량(楊諒)  45

양맥(梁貊)  268, 305

양사도(梁師都)  128

양성(梁城)  306

양수하(凉水河)  264

양언광(梁彥光)  105

양유(楊侑)  129

양의신(楊義臣)  101, 105, 113

양정도(楊正道)  135

양주분지  279

양평도군(襄平道軍)  99

양현감(楊玄感)  109, 113, 127, 322

어구라(魚俱羅)  105

어구루  360

여라고성(汝羅故城)  27

여양(黎陽)  127

연개소문  151, 155, 169, 171, 174~ 

177, 179, 181, 183, 185, 187~189, 

191~193, 205, 210, 224, 236, 329

연주성  311

연태조  176, 177

염비(閻毗)  113

염입덕(閻立德)  218, 220

영과포산성  264

영구(營口)  336, 341

영류왕  67, 124, 146, 149, 150, 155, 

156, 162, 167, 168, 176, 178, 180, 

181, 189, 191, 192

영릉진고성  301, 306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  228, 231~ 

233, 278, 311

영양왕  34, 45, 47, 48, 52, 63, 66, 67

영주(營州)  23, 165, 191

영주(靈州)  239

영주도독부  192, 205, 240

영주총관부  29, 44, 49, 51, 52

예망(曳莽)  237

오골성(烏骨城)  99, 113, 222, 313

오녀산성  257, 259

오누이성  357, 374, 375

오두미교(五斗米敎)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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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성  372

오룡산성  265, 306

오아홀(烏阿忽)  380

옥저도군(沃沮道軍)  99, 100, 103

온가요산성  307

온달  18, 52

옹천성  279, 374

와방구산성  264

와적층(瓦積層)  366

왕변나(王辯那)  49

왕세적(王世積)  45

왕세충(王世充)  128~131, 140, 143

왕인공(王仁恭)  96, 103, 105, 112

왕효린(王孝隣)  62

왜(倭)  63, 125, 139, 145, 190

외곽방어성  276

외차구하(外岔溝河)  264

요동군(遼東郡)  104, 110, 111

요동도군(遼東道軍)  99

요동성  84, 94~98, 103, 105, 107, 

110, 112, 211~213, 216, 218, 219, 

221, 222, 277, 311, 326, 328

요동성전투  97, 105, 218

요동성지  305, 310

요서(遼西)  14, 83, 104, 110

요서주랑(遼西走廊)  47

요서총관부  49

요수(遼水)  94, 95, 97, 101, 104, 112

요양~본계로  311

요택(遼澤)  213, 218, 234, 325

요하(遼河)  94, 99, 100

요하 남로  213

요하 북로  213

요하 중로  213

욕살(褥薩)  177, 229, 282, 312

용강산맥  265

용골산성  359

용담사산성  315

용담산성  285

용수산성  315, 317

용주(龍州)  340

우문개(宇文愷)  94

우문술(宇文述)  67, 102, 105, 113, 

129, 321

우문씨(宇文氏)  101, 106

우문화급(宇文化及)  115, 129, 130

우중문(于仲文)  67, 92, 99, 102, 321

우진달(牛進達)  241

운제(雲梯)  216, 220

월평동산성  389, 390

위두대형(位頭大兄)  184

위무사(慰撫使)  92

위성방어체계  275, 354~356

위예(韋藝)  29, 50, 54

위정(韋挺)  192, 205

위징(魏徵)  132

위충(韋沖)  44, 45, 50, 192

위패산성(魏覇山城)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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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주(劉武周)  128, 130, 134

유성(柳城)  45, 47

유원(遊元)  84

유인전술  323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  180

유주(幽州)  22, 135, 136, 191, 208

유흑달(劉黑闥)  130, 133

육지명(陸知命)  92

윤충  185

을지문덕  66, 67, 92, 101, 102

의목수고성  264

의무려산(醫巫閭山)  27, 29, 83, 111

의자왕  139, 185, 191, 194

이경(李景)  113

이궤(李軌)  128, 134

이도구문관애  262

이도종(李道宗)  191, 209, 213, 215, 

219, 229

이도하자구노성  265

이리가(伊梨柯)  173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  173, 181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180, 181

이문진(李文眞)  66

이민(李敏)  84, 100, 106

이밀(李密)  128, 129, 134

이사파홀(泥沙波忽)  381

이오(李敖)  271

이오(伊俉)  64

이자웅(李子雄)  105

이(세)적(李勣, 李世勣)  137, 194, 204, 

208, 212, 223, 330

이정(李靖)  137

<이타인묘지명>  284

이혼(李渾)  101, 106

『일본서기(日本書紀)』  169, 173, 180, 

182, 185, 190

임사홍(林士弘)  128

임유관(臨渝關)  47, 94, 112, 235, 238

임유진(臨渝鎭)  22

임진강  279, 354

임해돈(臨海頓)  97, 110

입체적 군사방어체계  269

ㅈ

자안산성  265

『자치통감(資治通鑑)』  180, 188, 202, 

206

장검(張儉)  191, 205, 210, 213, 217, 

326

장군예(張君乂)  219

장단현(長湍縣)  381

장량(張亮)  194, 207, 210, 212, 217

장손무기(長孫無忌)  188, 209, 223, 

229, 327

장손사(長孫師)  151, 165

장수산성  371, 373

장수왕  355, 389

장안성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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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莊河)  242

저수량(褚遂良)  193, 204

적리성(積利城)  242, 328

『전당문(全唐文)』  226

전사단(戰士團)  269

전수호산성  264

전연(前燕)  259, 340

전연방어선(前沿防禦線)  276, 304, 

312

전연방어체계  354, 356, 377, 385

정관율령(貞觀律令)  132

정명진(程名振)  217

정원숙(鄭元璹, 鄭天璹) 154, 192, 205 

조선도군(朝鮮道軍)  105, 106, 113

조재(趙才)  105

졸본(卒本)  240, 256

종심방어체계  266, 276, 354, 355, 

361, 377

주라후(周羅喉)  45

주몽(朱蒙)  220

주법상(周法尙)  104, 108, 109, 113

『주서(周書)』  16, 272

주자사(朱子奢)  139, 149, 167

주작봉 성벽  364

주필산전투  223, 226, 229, 233, 234

중간방어선설(中間防禦線說)  334, 338

중리제(中裏制)  183

중리태대형  183

중장기병(重裝騎兵)  89, 98, 116, 226

증지도군(增地道軍)  84, 99

진(鎭)  58, 83

진대덕(陳大德)  156, 155, 170, 189, 

203, 324

진주가한(眞珠可汗)  235~237

진평왕  142, 148

집실사력(執失思力)  138, 236

집안분지(集安盆地)  256

ㅊ

창암성(椋嵓城)  330

창해도군(滄海道軍)  87, 105, 106, 

109, 113

책봉(冊封)  28, 34, 139, 148

『책부원구(冊府元龜)』  95, 103, 152, 

202, 206, 209

책성(柵城)  271

처라가한(處羅可汗)  135

처라후(處羅侯)  22

천가한(天可汗)  138, 164

<천남산묘지명>  171

<천남생묘지명>  172, 174

천리장성(千里長城)  151, 152, 166, 

179, 214, 225, 287, 332

천산산맥  277, 305, 310

천자(天子) 6군  84, 87, 100

천존상(天尊像)  189

<천헌성묘지명>  172

철륵(鐵勒)  64, 13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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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배산성  265, 307, 308

철옹성  358, 360

청룡산성  275, 358, 361

청목령  376

청암동(리)토성  272, 368

청야수성전(淸野守城戰)  224, 323

청하(淸河)  262

청호동토성  368

최진보산성  302, 315, 316

추군(麤群)  171, 176

추모왕  257~259

출복(出伏)  25

충차(衝車)  216, 220

치악산성  377, 378

칠개정자관애  264

칠중성(七重城)  167

칠중성전투  167, 169

ㅌ

타발가한(佗鉢可汗)  15, 22, 55, 57

탁군(涿郡)  59, 61, 82, 83, 87, 94, 

109, 112, 114, 126

탑산산성  311

태대대로(太大對盧)  184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184

태대형(太大兄)  183

태막리지(太莫離支)  184

태백산성  276, 377, 385

태왕(太王)  68

태자성  266, 306

태자하(太子河)  266, 305

토둔(吐屯)  24, 58

토산(土山) 228~231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  354, 358, 

360, 362, 364

토욕혼(吐谷渾)  15, 60, 64, 125

통엽호가한(統葉護可汗)  136

『통전(通典)』  67

통정진(通定鎭)  104, 111, 213, 325

ㅍ

파리성(頗利城)  241

팔곤성  376

패왕조산성  264

평산성(平山城)  275

평양성  84, 88, 98, 101~103, 105, 

108, 109, 113, 271, 331, 363, 364

평양 천도  270

평원대회전  328

평원왕  32, 52, 67

평원토벽설(平原土壁說)  153, 215, 337

평지성  301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  256, 272

평지형 포곡식산성  309

포곡식산성  267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284

포차(砲車)  216, 220, 221

풍천성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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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하고성자고성  258

하보촌산성  266

하조(何稠)  94

하주(夏州)  235

『한원(翰苑)』  170, 171, 278, 324

해(奚)  14, 31, 50, 343

해란강(海蘭江)  284

해룡천산성(海龍川山城)  231, 233

해성~수암로  278, 311

해안방어체계  279

험독도군(險瀆道軍)  84

현도군(玄菟郡)  87, 262

현도도군(玄菟道軍)  99

현도성(玄菟城)  213, 215, 216, 226

현무문(玄武門)의 정변  130, 137

혜일(惠日)  144

혜자(惠慈)  63

호로고루  380, 381, 385

호산산성  266, 314

호삼성(胡三省)  88, 97, 110

혼강 우안의 호형·종심방어체계  266

혼춘분지(琿春盆地)  284

혼춘하(琿春河)  284

혼하(渾河)  265, 305, 307

홀본(忽本)  257, 258

환권(桓權)  154, 168, 203

환도성(丸都城)  259

환인분지(桓仁盆地)  256

황룡부(黃龍府)  340

황룡산성  275, 369

황주성  275, 370

회원진(懷遠鎭)  58, 59, 83, 87, 94, 

99, 100, 102, 110, 111, 11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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